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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6아반트’,측면으로곧게뻗은라인우아하고날렵

BMW ‘320dM스포츠’, 3시리즈세단주행성능에연비까지

볼보 ‘크로스컨트리V60’, SUV장점인높은지상고결합

벤츠 ‘C클래스에스테이트’,우아함담은럭셔리컴팩트왜건

토요타 ‘프리우스V’, 크기·공간UP…실내인테리어도개선

이렇게예쁜데안타고배겨?…수입왜건전성시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왜건은 크게 사랑받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디자인에 있다. 왜건
은 세단을 기반으로 적재공간을 SUV 수준으로 늘린 모델이다. 디자인이 다소 투박해 보인
다. 당연히 정통 세단이나 SUV의 인기를 따라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시장에도 왜
건 바람이 불고 있다. 아우디가 A6 아반트를 선보였고, 벤츠는 C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C
220d 에스테이트, BMW는 3시리즈를 베이스로 한 320d 투어링, 볼보에서는 왜건과 SUV
의 장점만을 합친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출시해 인기몰이 중이다. 왜건의 장점은 SUV보다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세단 수준의 승차감을 누릴 수 있고, 적재 공간도 넉넉하다는 점이
다. 왜건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5대의 모델을 살펴봤다.

디자인 차별화로 국내 소비자 사로잡은 ‘왜건 5대 모델’

뀫아우디 ‘A6 아반트’
‘뉴 아우디 A6 아반트’는 아우디 A6 세단을

기반으로 완벽한 균형미와 안정성이 돋보이는
스포티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측면으로 곧게 뻗
은 직선 라인과 바디라인을 타고 흐르는 곡선
디자인은 우아하면서도 날렵한 분위기를 자아
낸다. 전장 4943mm, 전폭 1874mm, 전고
1461mm로 넓고 여유로운 실내공간을 갖췄다.
트렁크 적재 공간은 뒷좌석 폴딩 시 최대
1680리터다. 유모차, 스키, 서프보드 등과 같은
크고 긴 대용량의 짐을 싣기에 충분하다.

직렬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TDI) 엔
진과 7단 S-트로닉 듀얼 클러치 자동변속기를
탑재했는데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파워풀한 성능을 자랑한다. 제로
백은 7.9초다.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13.1km/
l(도심 연비 11.5km/l·고속도로 연비 15.6km
/l)이다.

상시 사륜구동 콰트로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전륜과 후륜에 40:60의 동력
을 배분하고 상황에 따라 70:30 혹은 최대 15:
85까지 동력 배분을 할 수 있다. 다양한 노면과
주행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다이내믹한 주행을
제공한다.

프리미엄 테크 모델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
롤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의도치 않는 차선 이탈
을 막아주는 ‘액티브 래인 어시스트’, 4km/h∼
250km/h의 속도에서 전방 레이더와 카메라를
통해 차량 충돌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및
최대 감속을 하는 ‘아우디 프리센스 프론트’ 등
첨단 안전 사양도 장착되어 있다. 뉴 아우디 A6
아반트의 가격은 6790만∼7530만원이다.

뀫BMW ‘320d 투어링 M스포츠 패키지’

BMW가 만들면 어떤 모델에도 역동적 달리
기의 즐거움이 그대로 살아있다. ‘320d 투어
링 M스포츠 패키지’ 역시 마찬가지다. 성능,
연비, 공간 모두를 만족시킨다. 연비는 17.5k
m/l에 이르고, 적재공간은 무려 1500리터나
된다.

승차감과 주행 성능은 BMW 뉴 3시리즈 스
포츠 세단과 완벽하게 닮아 있다. 투어링을 타
고 있는지 일반 세단을 타고 있는지 큰 차이점
을 느낄 수 없을 정도다. 후륜구동이지만 균형
잡힌 차축 무게 배분과 조향성을 높여주는 다
이나믹트랙션콘트롤(DTC) 등 안전사양이 잘
조합되어 탁월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트윈파워 터보를 장착한 직렬 4기통 1955cc
디젤엔진을 얹은 최고출력 184마력대의 힘은
거침이 없다. 0km에서 시속 100km까지 불과
7.1초 만에 주파한다.

낮은 rpm에서도 최대토크 38.8kg·m 덕분
인지 1∼8단까지 전 영역에서 힘이 모자람이
없다. 시속 150km 이상을 내달려도 차체 흔들
림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운전에 자신만 있다
면 다양한 운전기술을 적용해 달려도 잘 받아
준다. 시프트다운시 경쾌한 엔진음도 매력적
이다. 코너링도 자신감이 넘친다. 어떠한 속도
에도 차체 흔들림이 없다. 차고가 10mm 낮은
M스포츠 서스펜션 덕분이다.

제동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장시간의 스
포츠주행과 급제동에도 브레이크 디스크가 과
열되지 않고 운전자가 멈추고 싶을 때면 언제
든지 확실한 정지능력을 보여준다.

주행모드는 연비와 성능에 따라 에코프로,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플러스 4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여행에서는 편
안함을, 레이싱 본능이 꿈틀거리는 날에는 스

포츠주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320d 투어링
의 가격은 5110∼5880만원이다.

뀫볼보 ‘크로스컨트리 V60’
왜건에 강한 브랜드인 볼보의 진화를 단적

으로 엿볼 수 있는 차다. ‘크로스컨트리 V60’
은 볼보의 프리미엄 왜건인 V60에 SUV의 장
점인 높은 지상고를 결합한 모델이다. V60 모
델 대비 지상고가 65mm 높다. 장점은 분명하
다. 도심을 주행할 때 보다 높고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다. 지상고가 높아진 만큼 험로를 주
행하는 능력도 높아졌다.

크로스컨트리는 2.0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
하고 있는데 6단 기어가 맞물려 있다. 최고출
력은 190마력, 최대토크는 42.8kg·m이다. 출
력과 토크는 차고 넘친다. 일반 국도 구간에서
는 막힘없는 성능을 발휘한다.

진가는 오프로드 내리막길에서 발휘된다.
크로스컨트리 D4 AWD 모델에는 경사로 감속
주행 장치가 달려있다. 가속과 브레이킹을 자
동으로 조절해주는 시스템이다. 최대 속도를
전진 기준 시속 10km/h로 유지시켜 준다. 단,
시속 10km 이상으로 가속할 경우에는 내리막
길 제어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되고, 10km 이
하로 속도가 줄어들 경우에 재작동한다.

왜건을 기반으로 한 모델답게 실내 공간의
활용성도 높다. 2열 폴딩 시트는 4:2:4 비율로
개별적으로 접을 수 있어 다양한 수하물을 쉽
게 적재할 수 있다. 2열 시트 3개는 모두 완전
평면으로 접을 수 있다. 그러면 트렁크 공간이
692리터에서 최대 1664리터까지 늘어나 아웃
도어 활동에 최적화된다.

모든 트림에는 앞 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감지 시스템, 마주 오는 차량
에 방해를 주지 않는 액티브 하이빔 컨트롤 등
다양한 안전시스템이 공통으로 적용되어 있
다. 크로스컨트리 V60의 가격은 5280∼
5550만원이다.

뀫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에스테이트’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에스테이트’는

벤츠가 국내 시장에는 처음 선보인 왜건 모델
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는 높다. 1986년
처음 출시된 뒤 100만대 이상 팔렸다. 국내 판
매 모델은 4세대 모델이며, C클래스 뒷부분을
길게 늘려 수납공간을 확장한 매력적인 컴팩트
럭셔리 왜건이다.

실내는 역시 벤츠답다. 은은한 베이지색 가
죽 시트와 베이지톤의 원목 느낌의 센터페시아
는 매우 단정하고 고급스럽다. 넉넉한 공간 확
보를 위해 뒷좌석 등받이는 세 부분으로 나눠
져 접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용도에 맞게 적재
공간을 변형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트렁크 공
간은 1510리터다.

모든 시트 조절은 전동 폴딩 방식이다. 힘들
이지 않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뒷좌석을 폴딩
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상시 사륜구동을 적용했으며 직렬 4기통
2.2l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170마력(3000∼
4200rpm), 최대 토크 40.8kg·m의 힘을 낸
다. 파워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최고 속도
는 233km/h,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7.9초다. 공인 연비 13.5km
/l. 에코, 컴포트,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인
디비듀얼 등 5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
다. C클래스 에스테이트의 가격은 6020만원
이다.

뀫토요타 ‘프리우스 V’
토요타 프리우스는 세계 최초의 양산 하이

브리드 자동차로 글로벌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
뒀다. 토요타는 이 성공을 기반으로 기존 프리
우스보다 차체 크기와 실내 공간을 확 키운 왜
건형 모델인 ‘프리우스V’를 내놨다.

프리우스는 해치백 스타일의 중형 승용차로
뛰어난 연비(21.0km/l)가 최대 강점이지만
4인 가족이 주말 레저나 여행을 편하게 즐기기
에는 다소 좁다는 것이 단점이다. 프리우스V
는 이 단점을 개선했다. 프리우스보다 길이, 높
이, 넓이가 각각 165mm, 95mm, 25mm 늘어
났다. 수치상으로는 쉽게 체감이 되지 않겠지
만 실제로 보면 확연하게 크다. 마치 SUV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실제로 앉아보면 확실히
넓다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뒷좌석 공간은 키
180cm 가량의 성인 남성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만큼 넓어졌다.

다양한 기능도 더했다. 뒷좌석에 시트 슬라
이딩 기능을 넣었는데 이 역시 요긴하다. 15m
m씩 최대 1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 다양한
수납공간도 매력적이다. 특히 글로브 박스가
듀얼로 되어있다는 점이 신선하다. 위 아래로
분리되어 열려 다양한 수납이 가능하다. 트렁
크 공간도 968리터로 꽤 넓다. 2열 시트를 폴
딩하면 1905리터까지 확장된다. 파노라마 선
루프도 장착되어 개방감을 즐길 수 있다.

실내 인테리어도 상당부분 개선됐다. 프리
우스가 조금 올드한 느낌이었다면, 프리우스V
는 미래지향적이다. 풍부한 색감의 컬러 에코
디스플레이와 사용이 편리한 한국형 내비게이
션이 장착되어 있다. 프리우스V의 복합 연비
는 17.9km/l. 가격은 3880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토요타자동차는 지난 4월말 기준으로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글로벌 누적 판매가 900만대(플러
그 인 하이브리드 포함·토요타 자체조사)를 돌파
했다고 밝혔다.

토요타는 1997년 12월에 세계 최초의 양산 하
이브리드 승용차 프리우스를 출시했다. 2015년
7월말 800만대 돌파 후 약 9개월 만에 누적 판매
대수 900만대를 달성했다.

토요타는 최근 1년간 4세대 프리우스(2015년
12월 일본 출시)를 비롯해 RAV4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2015년 11월 북미 출시)했다. 올 4월

말 현재, 약 90개 이상의 국가·지역에서 하이브리
드 승용차 33개 모델,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1개
모델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4월말까지 토요타가 판매한 하이브리드
차의 CO2 배출 억제 효과(시장 주행대수×주행거
리×각국 실주행 연비×CO2 환산계수)는 동급의
사이즈와 동력 성능을 가진 가솔린엔진 차의 CO
2 배출량과 비교해 약 6700만 톤에 이른다. 가솔
린 소비 억제량은 동급 가솔린엔진 차의 가솔린
소비량과 비교해 약 2500만kl의 효과가 있었다고
토요타 측은 설명했다. 원성열 기자

토요타하이브리드, 누적판매 900만대돌파

토요타자동차 하이브리드카의 대표 모델인 토요타 4세대
프리우스. 사진제공 ㅣ 한국토요타

현대자동차가 업계 최초로 상용 대형트럭
엑시언트의 엔진·동력 계통 5년 무한 보증
서비스(사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상용 대형트럭을 판
매하는 국내외 업체들의 엔진·동력 계통 보
증기간이 3년인 것과 비교해 파격적인 보증
서비스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5년 무한 보증수리 서
비스 실시를 계기로 내구 품질에 대한 자신
감을 대형트럭 고객에게 보이는 것은 물론,

일반부품 역시 3년 무한 보증수리를 유지함
으로써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트럭 사후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현대차, 상용대형트럭엑시언트
엔진·동력 ‘5년무한보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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